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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트레스･우울이 문제음주에 미치는

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

손 애 리

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

   본 연구는 서울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, 우울, 문제음주 간의 인과관계를 검

증하고자 시도되었다. 본 연구는 서울시 S구이며, 전체 17개동에서 만 19세 이상인 남

녀 주민을 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표집된 1234명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식 단면조사연

구를 수행하였다. 

  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, 측정모형에서 우울, 알코올장애의 내생잠재변수와 

외생잠재변수인 스트레스 및 인구학적 변수(성, 연령, 결혼상태)를 이론변수로 설정하여 

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. 또한 문제음주를 최종내생변인으로 우울을 매개변인

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

시도하였다.

  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성보다는 남성이(     ), 연령이 낮을

수록(     ), 스트레스가 높을수록(     ), 미혼이 기혼(     )

의 순으로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.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스트레스(     

와 문제음주정도(     )의 순으로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. 이상과 같이 우울

이 직접적으로 문제음주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문제음주가 유발될 수 

있고 문제음주를 경유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. 

  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문제음주는 스트레스와 우울과 관련성이 크므로 우

선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. 또한 알코올과 관련한 통제

정책으로 절대적인 음주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며, 문제음주자를 조기 발견하여 

정신건강에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.




